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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작품 전체를 망라하는 첫 대규모 전시라 설레고 행복합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땅’의 긍정적인 매시지를 전달하고, 청년들에게는 생명의 소중함

을 알려주고 싶어요.”

o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의 작업에는 상상 속의 자연이 가득합니다. 

제 나이 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산에 가서 계절 따라 피는 꽃도 보고 나뭇 잎이 떨어

지고 새가 울고, 다시 새싹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컸어요. 겨울에는 얼음을 지치고 연 날리

면서 시간을 보냈지요. 자연의 삼라만상이 제 심장과 크게 만났고 자연스럽게 제 안의 예술

적 감각과 만나 그림 속에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o 선생님의 작업에 일관되게 흐르는 자연과 인간의 생명성을 다루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몰랐던 태동이 둘째를 가졌을 때 강하게 느껴졌어요. 강력하게 느껴

지는 살아있는 운동성이 제 작업의 모든 형상을 만들어 낸 근원이었던 같아요. 제  작업은 

직선이 없고 구부러진 곡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태앗도 씨앗도 모든 생명체는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자연과 인간을 들여다보는 제 상상의 발전은 무한한 곡선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o 이번 전시가 MZ 세대애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 주었으면 하나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제 작품을 보면서 숨 쉬는 존재,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

하고, 자신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음의 왕성한 생명력이 주는 아름다

움을 발견하고 자연만이 무궁무진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느꼈으면 합니다. 예

술적 감동이란 ‘익숙한 감각의 궤도를 바꾸고 삶을 지배하는 욕망의 배치를 바꾸는 것’이라

는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제 작업이 ‘자연으로 체화되어 인간성 회복으로 가는 길’에 가이드

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o 최근의 작업은 인물 중심이고, 소리없는 절규같은 슬픔이 느껴집니다. 

생명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자연을 식물, 동물, 땅에 국한 시켰어요. 인간은 인위적이

라고 느껴 배제했지요. 어느 순간 자연과 너무 멀리 멀어진 나를 다시 자연 속으로 품기 시

작했습니다. 다시 자연에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이 최근의 작업에 투영되고 있어요. 코로나 

19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아동 학대에 관한 뉴스를 많이 보게됩니다. 저항할 힘이 없는 아

이들이 어른들로부터 무차별 학대와 방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슬픔을 가누기 힘들어요. 

요즘은 훼손당한 비극적 생명에 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제 최근작에서 보이는 뿔 달린 얼

굴, 검은 눈물을 흘리는 얼굴 등은 현실에 저항하는 제 의지를 담고 있어요.


